
입당송  묵시 5,12; 1,6 참조  

죽임을 당하신 어린양은 권능과 신성과 지혜와 힘과 영예를 

받으시기에 합당하옵니다.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토록 받

으소서.

제1독서 에제 34,11-12.15-17 

화답송 시편 23(22),1-2ㄱ.2ㄴ-3.5.6(⊙ 1) 

⊙ 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어라. 

○  주님은 나의 목자, 아쉬울 것 없어라. 푸른 풀밭에 나를 

쉬게 하시네. ⊙

○ 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,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

시고, 당신 이름 위하여,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. ⊙

○ 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, 머리에 향유

를 발라 주시니,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니다. ⊙

○  제 한평생 모든 날에,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, 저는 오

래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. ⊙

제2독서 1코린 15,20-26.28 

복음 환호송 마르 11,9.10 참조    

  알렐루야.
○ 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, 찬미받으소서! 다가오는 우

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! ⊙

복음 마태 25,31-46

영성체송 시편 29(28),10-11 

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.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

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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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정부주보

✚   오늘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미사 중에 <신학생 학비 후원 2차헌금>이 있습니다.   ✚

소리 주보 ▶

동정 순교자 김효임은 서울 근교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. 아버지가 돌아

가신 뒤, 그의 가족은 모두 입교하여 유방제(劉方濟) 신부에게 세례성사를 받았

다. 그는 두 여동생과 함께 동정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독실한 신앙생활을 이어

갔다. 

그러던 중 1839년 4월, 김효임은 경기도 고양군 용머리(현 고양시 용두동)에서 

동생 김효주와 함께 체포되었다. 두 자매는 포청에서 이른바 학춤이라는 혹형

과 함께 뜨겁게 달군 쇠붙이로 열세 군데나 지져지는 고문을 받았다. 한 번은 옷

이 벗겨진 채 남자 죄수 방에 넣어지기도 했는데, 갑자기 두 자매의 몸에서 신비

스러운 힘이 나와 남자 죄수들이 그들을 범할 수 없었다고 한다. 김효임은 형조

판서의 신문에서도 영리하고 겸손하게 대답하여 감동을 주었다. 이후 5개월 동

안 옥에서 병과 싸운 그는 9월 26일, 8명의 교우와 함께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

수형을 받고 26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.

103위 성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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